
학습지 · 네가 빠진 세계 (EP.17~18) 초등 고학년용

내가 너를 잊지 않길
영상을 보고, 핵심 내용을 떠올리며 풀어 보세요.

학년 / 반 이름 날짜

영상 미리보기

소설의 엔딩이 다가오며 작가의 설정이 무너지고 인물들의 기억이 뒤섞인다. 사람들이 하나둘 '유제비'를 잊어 가는 가운데, 인물들은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이곳이 소설 속 세계이
고 제비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다. 제비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면서도 '미련 없이 보내 주겠다'는 수오, 사진 대신 제비의 그림을 남기는 그의 마음을 통해, 피할 수 없는
이별 앞에서도 소중한 추억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는 이야기를 그린다.

1 내용 이해 · 객관식

소설 속 세계에 생긴 변화로 알맞은 것은?

1 작가의 설정이 무너지고 기억이 뒤섞인다

2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완전히 멈춰 버린다

3 모든 사람이 사라진다

4 학교 건물이 바뀐다

2 사실 구별 · 객관식

이 변화 속에서 특히 반복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1 수오가 전학을 간다

2 사람들이 유제비의 기억을 잊어버린다

3 다미가 다시 아프다

4 진우가 그토록 좋아하던 사진을 아예 그만둔다

3 내용 이해 · 객관식

인물들이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깨달은 사실은?

1 모두 꿈이었다는 것

2 소설을 쓴 작가가 사실은 어린 중학생이라는 것

3 이곳이 소설 속이고 제비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

4 시험이 끝났다는 것

4 추론 · 마음 읽기

수오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가요?

1 다가오는 중요한 시험을 또 못 보는 것

2 친구와 싸우는 것

3 부모님께 혼나는 것

4 유제비가 자기 곁에서 사라질까 봐

5 순서 맞추기

이야기가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.

ㄱ 이곳이 소설 속이며 제비가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다.

ㄴ 소설 속 세계의 설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.

ㄷ 제비를 미련 없이 보내 줄지 고민한다.

ㄹ 사람들이 유제비의 기억을 잊기 시작한다.

→ → →



6 해석 · 마음 읽기

수오가 '유비가 돌아가게 되면 미련 없이 보내 주겠다'고 한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?

1 제비가 미워서

2 사랑하기에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마음

3 귀찮아서

4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곧 다 잊어버릴 거라서

7 해석 · 의미 파악

수오가 사진 대신 제비의 '그림'을 그린 까닭은?

1 그림은 남을 것 같아서(잊지 않으려고)

2 사진기가 없어서

3 제비가 자기 모습을 그려 달라고 직접 부탁해서

4 그림 숙제가 있어서

8 종합 · 주제 파악

부제 '내가 너를 잊지 않길'이 담은 핵심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1 한번 헤어지면 무조건 다 잊어야 한다

2 추억은 소용없다

3 추억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

4 기억은 저절로 사라진다

9 공감 · 서술형

피할 수 없는 이별 앞에 선 제비와 수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.

10 가치 판단 · 서술형

소중한 사람이나 추억을 '잊지 않으려는' 노력이 왜 의미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.

네가 빠진 세계 (EP.17~18) · 학습지 (초등 고학년용)



정답 및 해설 · 네가 빠진 세계 (EP.17~18) 교사용

정답지
서술형·열린 문항은 예시 답안이며 학생의 생각을 폭넓게 인정해 주세요.

고학년 내가 너를 잊지 않길

1 정답 ① 작가의 설정이 무너지고 기억이 뒤섞인다

2 정답 ② 사람들이 유제비의 기억을 잊어버린다

3 정답 ③ 이곳이 소설 속이고 제비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

4 정답 ④ 유제비가 자기 곁에서 사라질까 봐

5 정답 ㄴ → ㄹ → ㄱ → ㄷ

6 정답 ② 사랑하기에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마음

7 정답 ① 그림은 남을 것 같아서(잊지 않으려고)

8 정답 ③ 추억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

9 정답 [예시]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거야. 헤어져도 그 추억이 서로를 지켜 줄 거야. · (평가) 이별을 위로하고
추억의 가치를 담아 표현했는지 봐 주세요.

10 정답 [예시] 기억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음을 증명하고, 힘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 때문이다. · (평가) 기억·추억의 의미
를 까닭과 함께 적었는지 봐 주세요.


